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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호>        2022년 5월 13일 

 

<STOP ASIAN HATE WITH EDUCATION - 

뉴욕주 공립학교 과정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 및 

기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랠리> 
 

작년에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한인 총격 피해 사건이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지금, 또 달라스 한인 미용실에서 인종혐오로 보이는 총격으로 한인 여성 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펜데믹이 끝이나고 있지만 이러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빈도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는지난 몇년동안 세미나, 책자발행, 심포지엄, 랠이 참여, 
추모식 등을 통해 인종혐오범죄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커뮤니티와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범죄들의 양상을 보면 가해자가 20 대가 많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오랜 시간 쌓은 담이 높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을 통해 아시안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여도 등을  
교육받음으로써 이러한 벽들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려 우리가 좀더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미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역사교육을 정식으로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해 곧 미국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역사 교육이 시행됩니다. 

 



  

 

 

 

 

 2/3 

뉴욕주에서는 법안이 일찍 제출이 되었지만 아직도 뉴욕주 의회 소위원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계류 법안 (론 김의원 발의)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A7260 

 

뉴욕주 상원 계류 법안 (잔 루의원 발의)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s6359/amendment/a 

 

<참고 정보> 

Th e  Asia n  Am e r ica n  Ed u ca t ion  Pro je ct  
https://asianamericanedu.org/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주 공립학교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랠리가 뉴욕주 상하원 의원, 그리고 연방의원 등이 주도하는 뉴욕주 전체 차원의 랠리가 
오는 21일 토요일 롱아일랜드 그레잇넥에서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날자: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Firefighters Park / 30 Grace Avenue, Great, Neck, NY 11021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A7260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1/s6359/amendment/a
https://asianamerican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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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 


